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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편집위원회는 지난 3년간『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을 한국심리학회

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지속적인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요어:『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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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확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하『일반』)의 새

로운 편집위원회가 2015년 9월에 구성되었습

니다(실제 편집은 2015년 12월호부터 시작했

습니다.). 출범 당시 저희는『일반』의 정체성 

확립을 편집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설

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

지고 있는 분과학술지들과는 구별되는『일

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일

반』이 성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과학술지들이 각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면,『일반』은 심리학의 모

든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심리학의 모든 분야의 성장에 기

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편집위원회는『일반』을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 변모시키

고자 하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일반』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관심사가 생

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그리고 찾

아봐야만 하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

기 때문입니다.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

부생,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심리학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일

반』에 그 주제의 연구현황을 보여주고 미래

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

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

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일반』

은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개관 논문들에 충분

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

론을 제시하는 논문뿐만 아니라 하나의 연구

주제나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

직화한 논문에도『일반』의 문을 크게 열어두

었습니다. 

 『일반』은 2016년 3월호(35권 1호)까지  ‘일

반 논문’과 ‘방법론 논문’의 두 개 섹션으로 

구분해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관과 경

험 논문이 모두 ‘일반 논문’ 섹션에 묶여서 

출판된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6월호(35권 2

호)부터는 ‘개관 논문’ 섹션을 독립시킴으로써

『일반』이 심리학 분야의 개관 논문에 초점

을 맞춘 학술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개관 논문’, ‘경험 논문’, 그

리고 ‘방법론 논문’의 총 세 개의 섹션으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관 논문’ 섹션을 별도로 두기 시작한 



우  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정체성: 출발 을 제공하는 학술지

- 309 -

2016년 6월호부터『일반』에 게재된 논문 중

에 개관논문의 비율은 36%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9월호(36권 3호)의 

경우에는 출판된 모든 논문들이 개관 논문으

로 채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개관 논문

을 중심으로 하는,『일반』의 정체성이 드러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험 논문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에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연

구들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일

반』이 심리학의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법

론의 최신 주제를 다룬 논문들에 출판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일반』이 심리학의 모든 분

야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력 지수 상  4%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서의 정

체성 확립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에 

발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영향력 지수(KCI 

Impact Factor)에서『일반』은 영향력 지수(KCI 

IF=2.14)가 사회과학분야 581개 학술지 중 23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연구재

단, 2018).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인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 학술지

에 인용된 것만으로 산출된 ‘자기인용 제외 

영향력 지수(KCI IF=2.05)’는 581개 학술지 중 

11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

술지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영향력 지수(KCI 

IF=1.35)가 588개의 학술지 중 143번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에 발표된 지표는,『일

반』이 한국 사회과학 분야의 중심 학술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영향력 지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

출한 수치를 통해 개별 학술지들의 영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면, 한

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작업은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수치로는 

환산될 수 없는 학술지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

한 통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7년에 발표한 학술지 평

가 결과공고에서『일반』이 ‘우수등재학술지’

로 선정되었습니다(한국연구재단, 2018). 우수

등재학술지 선정은 한국연구재단이 평가하는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34종(인문예체분과 4종, 사회과

학분과 12종, 과학기술분과 18종)만이 우수등

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580여개의 학술지 중 12종만이 우수등재학술

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들을 포함한 학계에서『일반』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중심 학술지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문 투고 시스템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

  학술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고자, 심사자, 

편집자, 그리고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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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의 지원

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논문 투

고 및 심사 관리를 위한 온라인 논문 투고 시

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

템 홈페이지: www.dbpiaone.com/kjp-general). 또

한『일반』에 게재된 논문들을 웹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축

하였습니다(홈페이지: www.kjp-general.org).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논문을 검색하고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 논문 작성 문화의 확산

 『일반』이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지

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일

반』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편집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관논문 

작성 문화의 확산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제

안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서의 정

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적

인 측면에서 많은 수의 개관 논문의 투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관 논문

을 쓰는 문화가 한국심리학회 구성원들 사이

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경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 분야나 주제에 대해 폭넓은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문

화 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

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헌 연구의 결과를 보

다 적극적으로 논문화 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학술지

 『일반』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심리학 연구

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관

심을 가질만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심리학적 문

제와 매우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심리학이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

한 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일

반』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로 성장할 수 있기

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3년간 회원님들께서 학회지에 보여주

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

으로『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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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ty of『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The Primary Venue for Psychological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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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ast three years, our editorial team has been striving to transfigure『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into a representative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this special 

report, our endeavors,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are discussed. We hope that this work will 

further the growth of『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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